## 한국형 하이브리드 CCU 기술, 평택에 첫 발 내딛다
🤖 AI 생성 기사
📅 생성일: 2025년 10월 15일
🤖 모델: gemma3:12b
⏱️ 생성 시간: 33.99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요약
현대건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이산화탄소 포집·액화 통합공정 실증시설을 경기도 평택 수소특화단지에 준공하며 한국형 CCU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습식과 분리막 포집 방식을 결합한 혁신적인 공정을 통해 연간 3만 톤 규모의 CO2를 포집·액화할 수 있으며, 이는 액화탄산, 드라이아이스, 특수가스, 합성연료, 화학제품 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CCU 기술은 탄소중립 기여는 물론, 새로운 시장 창출과 경제적 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업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본문
현대건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이산화탄소 포집·액화 통합공정 실증시설을 경기도 평택 수소특화단지에 준공하며 한국형 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상용화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실증시설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책과제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하이브리드 CO2 포집·액화·활용기술 개발’의 결과물로, 연구개발과 현장 검증을 거쳐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습식 포집 방식과 분리막 포집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통합공정이다. 현대건설은 총괄 주관기관으로서 공정 설계, 시공, 운영 전반을 주도하며, 이 공정을 통해 연간 3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으로 포집·액화할 수 있다. 포집된 CO2는 액화 과정을 거쳐 액화탄산, 드라이아이스, 특수가스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더욱 나아가 합성연료나 화학제품의 원료로 전환될 수 있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실증시설은 포집 효율 90% 이상, 순도 95% 이상의 고순도 CO2 확보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CCU 기술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후테크 분야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은 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이지만, CCU는 포집된 탄소를 화학 원료나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로 탈탄소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정유·화학업계 또한 CCU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실증시설 준공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CCU 기술 상용화에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더불어, 장기적인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10~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CCU 기술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민간 기업의 노력이 결합하여 한국형 CCU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키워드
CCU, 하이브리드, 탄소포집, 평택, 현대건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기사는 meerae AI 기사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원본 클러스터 ID: 1147




